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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꺼 구나 그 욕심쟁이 만년 
열도 다 왔구나, 

영남 우리 로 획 하자. 

영 절 그래 그런데 아무도 없는 


데 저 로 획 해 저는 한 돼 . 정 찰 병 
의 위 선 이 떨 어 지 거 은. 

영 담 그래 그럼 동 푸 들이 올 래 
사지 기다려 불가? ( 영 은 국 천 
순 자 > 망 크 놀 음 하 며 오고 있다) 

영 절 꼬 마 들 이 온다, 

영 념 팡 크 높이 하며 오는데. 


( 영 납 이 와 영 철 이 망 원 경 으 로 바라 
보며) 
영 절 저기 희 축 이도 온다. 


영남 가 방 을 가지러 오는 모양 
여지, 

영 절 , 했어 너는 저 꼬마 팡 크 
네에 의 독 의도 방 괴 땅 크 
줄 이 을 해, 네가 운 전 추 가 되 
란 말야. 그럼 내가 가 방 속 
에지 탄 년 월 을 거 덜 레 더. 

영 담 ㆍ 됐어 됐어 (교미 땅 크 부대 들 
어 온 다) 

영 담 섯 | 섯 . ( 막 으 며 ) 

영은 오 빠 여 기 있 었 구 나 . 우 럴 
정찰 높 음 에 붕어 취 . 

명절 어 더 그럼 땅 크 높이 합 
번 해봐 ( 회 숙이 들어 온다) , 

회 숙 애 들 아 내 가방 못 봤 니 ? 

영점 너 땅 크 높이 한 하 겠 니 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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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 숙 한번 해 볼가? 

국철 팔리 해 발리. 
영남 그럼 내가 땅 크 운 전 수 미 | 


( 영 철 이만 남고 다 ㅡ 망 크 가 된다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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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 숙 난 안 할 레 야 , 너 머 져 저 투 | 
_ 웅 복 다 버 리 겠 네 . 난 가방 체 
오더 왔어. | 
영 절 여기 가방 있다. 가 지 쾌 
사러, 


영남 조 곰 만 더 놀자. 

희 숙 심다 야 ( 가 방 을 가지고 나간다) | 
영철 어때 내 기 술 이 1 등 이 지 』 
영은 오빠 뒤가 1 등 이야? 

영철 하 야 , 네 가 알 것 이 아 니 야 | 
국철 인젠 우리도 정찰 놀 음 에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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줘 . 
안돼 땅 크 놀 이 가 저 루 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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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빠 난 간 호 월 하게. 혜 
영 철 아 우 러 는 간 호 월 히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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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남 싶 여기는 적 진 지 야 . 조 


용 히 얘 기 해 라 . 
영 절 너 희 들 은 가 (국철 순 자 에기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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붕어 줄 테 나? . 
영 절 그래 이 따 더 렸 습 하 구 와 
곡절 아이 우린 미 그 러 졌 네 . 
( 땅 크 노래 부르며 나간다) 
영 절 야 발자국 소 러 난다. ( 둘 


이서 살펴 본다) 

영남 명 희 하 구 광 포 다 . 송 에 무 
을 들 었 구나. 

[영철 도 벽 보 지 줘야, 

영은 오빠 빨리 승자. 

영남 그래 ( 영 철 , 영 남 뒤 여 나간다) 
은 오 짜 ! 나도 데 피 구 가. 


( 영 은 이 따라 간다) 
( 광 모 , 명 희 하 고 벽 보름 플 코 동장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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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벽보 제 목 도 평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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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시 겠 니 ? 

[보게 0 야 ! 좋다. 

금 모 그 럼 테 영 철 이 때문에 다 
늘 렸 어 산수 시 힙 에 2 점 맛 
이 , 

순희 영 철 이는 영웅 되 겠 다 면 
4 7 는 압 하 고 정찰 솔 흠 

. 만 하 너 까 그렇지 뷔 . 

명희 영 철 어 를 장 난 ' 군 어 라 고 
벽 보 에 널 가 ? 

{오락 인야 영 절 이를 작 닌 " 군 
이라고 내 바 , 그 애가 코 집 부 
러 고 더 발 을 알 듣 는 다 . 정 찰 
줄 음 처럼 공 부 도 그렇게 잘 
하면 8 주 될 수 있다고 내 
련 숙 을 것 같애, 내가 영 철 어 
한테 좀 갔다 오 께 ( 다 간 다) 

순희 수 복 이는 영 철 이를 고쳐 

수 며 고 애 를 쓰 코 있어. 

떨 의 그러게 하면 고 쳐 질 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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멍 흐 누가 업 어 갔 을 가 ? 

열로 전 아다 났네. 시 
( 희 숙 울며 나온다) 

명희 너 왜 우 4? 

영종 녀 아 까 는 까 불 코 충 추 
더니, 

순희 해 우니? 

의국 (울며) 만 년 길 을 잊어 버 
렸어. 수가 홈 처 갔어. 

뜨 위 만 년 을 누가 홍 쳐 가 
겠 니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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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  . 말 교 집 에 가 저 
찾 아 봐 , 정 말 수가 홈 
다면 우리 분 단 의 큰 수 친 테 
봉 선 화 도 누가 홈 처 갔어. @ 
봉선화? 난 그것 플래 
집 에 가 보 것 이 (4454) 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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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실 그의 도 80 령 더 안다. 


- 명희 영웅 영웅 하 지 말아, 년 


강 부 들 하려고 보 니 개 
않 니 


우리 분 단 의 수 치 로 되 였 어 . 
형남 너 공 공 묶어 간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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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 를 로 의 하 기로 되여 있지, 
가자, (명희, 광도, 영종, 경자 회 
장 할 다) 


전체 로 (모두 회 장 한 동 무 들 
따라 나간다 

영 절 (아주 0, 듯이) 내가 제 
오이 야 > 애 들아 도 루 와! 지금 
은 됐어 됐어 ( 영 철 이의 명 령 대두 
도루 들어온다) 

| 영 절 쉬 엿 , 영 웅 엽 구 포 임 집 
지를 완전히 점 령 하 였다, 포 
두 잘 했 다 。 


모두 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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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늘 에 가 저 쉬 엿 ! 
| 영 남 차 몇 , 우로 놀 앗 !( 영 철 , 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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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띠 4] 어보 새로 봉 었구나 이것 봐 


아 진 도 있고, 


| 영 철 어 더? 야 이 것 김 붕 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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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 꼭 같다. 

, 김 붕 호 영 웅 은 아너 
토고 지기" 기 히정 기 

영남 너 우 봉 대지 말아, 

영 절 꿔 이만하면 멸 만 카자 

영 절 그 런 테 영 납 아 , 명희 고 
것 정말 좋지 못해. 

영남. 아그 롱 내 드 라구 프 러 폰 
거야 우 리 가 : 뭐 잘 옷 한 것 있 
시? 00 

영철 로 2 우리 저 사전 를  , 


영남 그래 (영철 사 전 을 듣는다) 

영 절 희 축 이 만 년 굉 음 갖다 보 
어 . 두고 와! 그 애 가 방 은 교 
실 에 있 을 거 야 , 

영 담 명 령 대 루 갔다 오 겠 습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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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절 조 심 해 라 들 키 면 정찰 놀 
음 에 저 핸 다, 

영남 문제 없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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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제 래 라제 자 이 시 
캐다 이하 마 다 0 해 


학 교 에 저 돌 아 오 는 


길 * 가 에 
마을 할 아 버 지 네 과 수 월 이 있습 
티다 100 

과 수 월 의 자 과 는 새 빨 장 게 익 


어 주 렁 추 링 몇 혔 습니다. 


경 일 이 는 수 길 이 를 보고 말 
했 지요. 

- 수 걸 아 개 사 과 를 달게 

너 여 기 저 받아라. 

- ㅡ 얘 할 아 버 지 가 보 픈 어 쁘 개, 
수 길 어 가 대 답 했 습니다. 

- ㅡ 년 용 감 하지 못해, 내가 따 

겠 다 는 데 . 

- ㅡ 네가 마도 내가 봤 으 니 내 

가 딴 것과 같지 않 니 . 

ㅜ 길 이가 또 대 답 했 습니다. 
- ㅡ 머 저 러 『 내가 들어 갈 레 닉 

년 여기서 망 을 좀 봐 . 

경 일 이는 제법 우 쓸 거리며 소 


때 를 거두고 가 시 나 무 울 라 리 를 
널어 다 람 쥐 처 럼 자 과 나 무 에 기 
려 올라 갔습니다. 


성 이 이 는 두 주력 만 큼 책 촌 


자 과 알 을 따서 호 주 머 너 에 봉은 
다음 이 번 에 는 새 소 리 처 럼 회 
파 람 을 내여 수 길 이 를 부르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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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니다. - 


을 메 까 지 


사 과 알 을 훌훌 밖으로 쥐 여 뿌 | 
렸습니다. , 

수 길 이 는 뿔 처럼 받아 쥐 였 습 
니다. | 


수 길 이 가 망 을 보 다 가 다 지 | 
머 리 를 돌 리 려 고 할 때 또 사 과 | 


앞 이 윙 하고 날아 왔습니. | 
< 앗 》 
사 과 앞 은 수 길이 어 마 에 맞았 


정 신 없이 사 과 알 을 쥐 여 뿌리 
덜 경 일 이는 수 걸 이 가 《 아 > 하 | 
는 바 랄 에 _ 할 아 버 지 가 나 오 는 | 
줄만 알고 나무 우 에 저 내려 뿌 | 
다가 땅 바 닥 에 구 울 었 습 니다. | 

그때 혼 들 리 운 가 지 에서 떨 어 | 
질 사 과 알 이 두 개 나 또 경 일 이 | 
의 이 마 에 《 째 근 》 하교 맞 았 습 
디카. 000 | 
이 리 하 여 그 다 음 날 학 교 에 나 왔 | 
경 일 이와 수 길 이 의 | 
이 마 에는 자 과 알 만 큼 한 < 혹 > 이 | 
있 었 답 니다. | 


| 겨 기 에 있는 그 림 을 보 십 지으, 
| 어 러 가 지 동 룰 들어 


| 기 농 푸 를 찾으려고 합 니 다 。 오 
= 자 기 의 송무 오 리 를 찾으 


| 나거나 가로 건 느 지 않고 찾아 


： 7 추 려 상 문제 래 탑 및 팅 선 자 발표 


' 깊 . 찾 기 
사랑하는 소 년 단 일 동 무 들 


있습니다, 
그 럼 데 이 동 울 들은 저로 자 


껴 고 하며 개 는 자 기 의 동무 개 
을 찾으려고 합니다, 


그런데 남이 지나간 짐을 지 김 래 권 


합 북 도 김 책 군 업 역 언 린 교 
합 남도 광 천 군 제 9 중 학 교 ( 인 민 반 ) 김 태 오 


가야 합 니 다 。 평 북 도 선 천 군 월롱 인 힌 학교 김 문 혔 
9 동 울 들은 깊을 잠 찾지 못 팡 남 도 롱 강군 월 매 인 민 학 교 류 추 웅 
채 걱 정 합 니 다 。 황 북도 장 풍 군 섭 랍 리 인 민 학교 _ 마 양일 
푸들 ｌ 이 동 물 들 에게 누가 황 남도 배 천군 신원 인 민 학 교 조 첩 휘 


자강도 시 중 군 제 4 중 학 교 ( 인 민 반 ) 김 남 용 


량 강 도 백 암 군 쳤 수 인 민 학 교 ㆍ 강 월 남 
강 월 도 법 동 군 롯 포 인 민 학 그 양 복 황 
개성시 만월 인 민 학교 박 경 자 
_ 평 양 서 제? 인 민 학 교 고 만 호 
앞 표 지 -- 실 즘 지 에 서 …… 림 영 환 그럽 


뒤 . 표 지 ㅡ 등 산 을 떠난다 
(조선 소년단 중앙 야 영 소 에 서 ) 


편집 위 원 - ㅡ - 성 . 주 호 (주월) 경창 초 월 충 7 ㅜ 이 우뢰 
강 호수 러 때 청 쟁 충 은 


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
< 소 명 단 *> _ 1966 년 _ 체 9 호 ( 총 79 호 ) 
인 세 스 로동 신문 출고 인쇄소 


89.000 부 발행 


31956 변 9 월 15 일 인쇄 
1956 년 9 월 90 일 발행 
받 행 소 민주 청 별 사 


ㄱ --80164 잖 86 원 


으 거 버 나 짜 거 3 배 느 져 극 체 거 가 - 느 저 서 에 셋 여 어 어 여 2 


1 버 바 비 여 반 어 바 겨 빠 나 바 나 바 나 거 반 서 서 바 나 녀 나 여 나 사 비 내 게 애 기 지 여 개 게 키 쩌 시 저 벼 가 께 해신 


, 사 아 셔 바 마 염 거 겁 억 아아아 


가니 겨 사 치 시 이 이 기이 그 찌 이 버 감기 니 느 ( 여 2 거 자 녀 안 어 간 게 비 가 죽 맥 검 가 누 어 구 


결여: 


옹 써 8 역 파사 세 사 사 사 석각 


2 ---3 


